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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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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1
(제45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n 지난주 10대 핵심 키워드

① 광역·초광역 연계 ② 생산성 중심 문화정책 ③ 지역소멸·관계인구 ④ 문화자산화·사회적금융

⑤ K-콘텐츠 초대형 산업화 ⑥ 서울 집중과 글로컬 전환 ⑦ 청년·로컬 창업 생태계

⑧ 대형 인프라 vs 운영 지속성 ⑨ 지역 예술 생태계 붕괴 위험 ⑩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재설계

n 주요 쟁점들

① 광역 전략 강화 vs 기초 실행력 약화 → 전략–실행 간 정합성 문제

  초광역 문화권 구축, 도시공간 재편, 산단 혁신 등 상위 전략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 단

계에서는 기초 단위의 운영 역량, 인력, 예산 자율성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F 광역은 전략을 설계하지만 실행 부담은 기초에 집중, 예산·권한·책임의 불일치, 시설 건립은 확대되나 운영 설계는 후순위

② 관광 성과 확대 vs 지역 환류 구조 미흡 → 지역 환류 구조 미흡

  양구 사례처럼 방문객은 증가하지만, 카드 사용액의 절반이 외지 소비에 머무는 구조는 지역경제 환류가 제한

적임을 보여준다. 서울 80% 관광객 집중 현상도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다.

F 방문객 수 중심 평가, 체류는 늘지만 정주·관계인구로 연결되지 않음, 지역 상권·지역 예술인과의 연계 부족

③ K-콘텐츠 초대형 산업화 vs 창작 기반 취약 → ‘유입 산업’에서 ‘정착 구조’로의 전환 필요

  140억 달러 수출, 공연 1회 1조 원 효과 등 산업 외연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예술 생태계는 단년 지

원, 청년 유출, 중견 단절, 예술활동증명 논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F 산업 확장과 지역 창작 기반의 분리, 대형 아레나 경쟁 속 중소 공연장 생태계 위축, 장르 편중 심화(뮤지컬 쏠림)

④ 자산화·사회적금융 확대 vs 공공 거버넌스 미정립 → 신뢰 기반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지역 자산화, 사회적금융(I-SEIF), 기부 플랫폼, 메세나 확대 등 재원 다변화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

화재단 인선 논란, 운영 혼선, 직원 해고 위기 등은 공공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F 재정 다변화는 확대되나 책임 구조 불명확, 의사결정의 전문성·투명성 논란, 정책 책임은 상층, 부담은 현장

⑤ 인구·가구 구조 전환 vs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한계 → 기초 단위 협업형 실행 모델로 전환 필요

  출산율 반등은 제한적이고, 1인가구 35% 시대가 도래했다. 생활밀착 문화예술교육은 정주 기반 강화 전략으로 

부상하지만, 광역센터 중심 전달 구조는 기초 실행력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F 중앙–광역–기초 체계의 형식화, 기초 단위 주도권 약화, 사업 전달 중심 구조

n 정책적 시사점

  2026년 문화정책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정렬’이다. 광역 전략과 산업화, 관광 확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

이 지역 생태계와 실행 구조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우리가 고민할 지점은 규모의 확대가 아니

라 구조의 완성이다. 건립보다 운영, 방문객 수보다 체류와 환류, 단년 사업보다 생태계 설계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구분 주요내용

건립 중심 → 운영 중심 체계 전환 시설 준공 이후 3~5년 운영 계획 의무화, 운영재원·전문 인력·중소시설 생태계 연계 설계

방문객 지표 → 체류·환류 지표 전환 체류일수·재방문율·지역 상권 기여도,  지역 예술인 참여 비율·지역 소비 전환율

단년 지원 → 다년도 생태계 전략 최소 2~3년 보장형 지원, 통합 아카이브 구축, 국제시장 연계형 성장 사다리

광역–기초 거버넌스 재설계 권한·책임·예산의 일치, 공동 설계·공동 운영 모델 제도화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구조 혁신 기초 단위 전담조직 강화, 광역은 조정·지원 기능 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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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 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문화정책은 광역 확장과 산업 성과, 관광 성장의 흐름 속에서도 그것이 기초 단위 실행 구조와 지역 생태계로 연결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건립과 방문객 수 같은 외형적 확대를 넘어, 권한·예산·운영 체계

를 재정렬하는 구조의 완성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 광역·초광역 연계로 문화·공간 재편…균형발전형 도시전환 가속

Ÿ 김영록 전남지사 “금남로, 더 큰 문화거리 조성”(드림투데이, 2026. 02.21.)

- 김영록 지사 금남로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 조성…ACC 중심 1+5 광역문화권 구축(나주 목표, 여수, 순천, 

광양 등)·국비 70% 확대 추진

Ÿ “광역도시계획은 공간계획 중심, 초광역권계획은 연계와 협력 중심의 균형발전 집중해야”(건축사신문, 2026. 02.19.)

- 국토연 일본·美 SGAG 사례 들어 광역도시계획 법적구속력·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제안

Ÿ 경남연구원, 포르투·바르셀로나 도시전환 사례 분석... 경남 미래 도시공간 전환 전략 제시(파이낸셜경제, 2026. 02.23.)

- 포르투 수변·항만 재생,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도입 참고해 경남 보행중심·산단 혁신공간 전환 제안

◯ 지역소멸, 지역재생

Ÿ '한반도섬에 14만명' 양구 관광문화시설 입장객 14% 늘었다(강원일보, 2026. 02.23.)

- 양구 관광문화시설 입장객 48만 3천명, 전년 대비 14% 증가…한반도섬·DMZ 관광이 견인

Ÿ 강원 인구감소지역 카드사용액 절반 외지인이 썼다(강원일보, 2026. 02.24.)

- 지난해 3분기 강원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417만명, 등록인구의 8.8배…카드사용액 48.6% 차지

◯ 역 자산화와 문화콘텐츠 효과로 ‘마을 기반 지역재생’ 움직임

Ÿ 지역 소멸을 넘어 ‘마을의 시대’ 여는 지역 자산화(한겨레, 2026. 02.27.)

- 민간위탁 12.7조 구조 전환, I-SEIF·지자체 기금 등 사회적금융으로 지역공간·시설 시민 자산화 추진 필요

Ÿ [기원상컬럼] 문화는 지역을 살린다 — 영화 한 편이 만든 영월의 변화(아주경제, 2026. 02.28.)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후 영월 청령포 1만641명(5배)·장릉 7배↑, 고향사랑기부 100만원…반지의제왕·해리포터처럼 지역자산화

◯ K-콘텐츠 초대형 산업화, 지속가능성은 ‘존중’과 글로벌 감수성에 달려 있어

Ÿ K콘텐츠 2024년 기준 역대 최대 140억 달러 수출(YTN, 2026. 02.27.)

- 게임 131.5억달러 등 K콘텐츠 수출 140.7억달러 역대 최대, 종사자 68.8만명 확대

Ÿ 공연 한 번에 1.2兆 효과… ‘BTS 노믹스’가 온다(문화일보, 2026. 02.25.)

- BTS 34개 도시 79회 투어, 500만 관객·직접매출 2조·공연 1회당 1.2조 파급…관광·숙박 급등 ‘BTS노믹스’ 본격화

Ÿ K콘텐츠, ‘존중’없는 성공은 위태롭다[최현미의 시론](문화일보, 2026. 02.25.)

- K콘텐츠 성공 속 동남아 반발…존중·다문화 감수성 필요

◯ 외래객 3천만 시대, 서울 집중을 넘어 ‘K-글로컬 관광 생태계’로 전환

Ÿ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이 대통령, 국가전략산업 육성안 모색(강원도민일보, 2026. 02.25.)

- 대통령 직접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3,000만명 목표로 범부처 협업 통해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

Ÿ 李대통령 "외국인 관광객 80% 서울 편중... 지방 중심 대전환 필요"(인사이트, 2026. 02.25.)

- 외국인 80% 서울 집중 지적…1,900만 관광객 기반, 지역분산·인프라 개선 추진

Ÿ K-뷰티, ‘강남 성형’에서 ‘골목 여행’ 되려면(쿠키뉴스, 2026. 02.23.)

- 117만 의료관광 시대, 골목 상권 살릴 공공 큐레이션·플랫폼 연계 시스템 구축 제안

Ÿ 통영서 찾은 ‘K-글로컬 상권’ 해법…지역문화 입힌 상권 실험 본격화(헤럴드경제, 2026. 02.24.)

- 통영 글로컬상권 K-문화·관광 결합 민간주도 모델 확산…중기부 현장점검 및 전국 확대 추진

Ÿ “K팝 다음은 이것”…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 신전략 꺼냈다(이데일리, 2026. 02.24.)

- 서울관광재단 외국인 1500만 돌파 속 예술관광·BTS·LAFC 협업으로 ‘질적 성장’ 전략 전환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67261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3
https://m.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951526324
https://m.kwnews.co.kr/page/view/2026022210070222724?area=W100000800015&fbclid=IwY2xjawQJF25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HA6Z5V2dUjSuTYlo3vJkNOGc06_D_p5WcgdttnddSi-RNYHcvXRHR7WFZkQ_aem_70v9FN4-W67pqzKMjIPRag
https://m.kwnews.co.kr/page/view/2026022417034635540?fbclid=IwY2xjawQLsY5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ADBwPH3Sl3YuAT-mgO8xMnupumo2QcGhRJbhGNjY5pv5flR6GV5ahKPeOgw_aem_iPlM7c2KED3Xsz0l490r5g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6915.html?fbclid=IwY2xjawQPKId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7A8VcOipeVxrUGvEimjlhlllij48utq_M-zHm5FsZ-MChUQ2dY2tfuw9SAUA_aem_sL3a0cjzvC_bpF72mnDHyw#ace04ou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https://v.daum.net/v/20260227141802279?from=newsbot&botref=KN&botevent=e
https://v.daum.net/v/20260225091615080
https://www.munhwa.com/article/11570451
https://v.daum.net/v/20260225100925996
https://www.insight.co.kr/news/544314?fbclid=IwY2xjawQLh8t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C-bF91jhzmXUBSPQvHnBSkz4o4w-1OLfb6EYVFPA7D9BlzZpdYZ6zFWuKaw_aem_pQeXnY46n4kvA_oFEtJyXQ
https://v.daum.net/v/2026022313030387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8085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7232664535380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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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창업’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까지…국가·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생태계 전환 본격화

Ÿ 2026 글로벌 청년창업 생태계 정밀 분석: 주요국 대비 한국의 정량적 현주소와 질적 전환 과제.(KBR, 2026. 02.24.)

- 한국 청년창업은 20~39세 신규 창업 비율 5~7%로 OECD 평균보다 낮고, 2025년 창업 수는 전년 대비 

약 4.5% 감소했으나 청년 창업자의 60% 이상이 기회추구형 동기를 보이며 질적 전환이 진행 중

Ÿ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정책 '통합 전략' 만든다…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뉴스1, 2026. 02.26.)

- 연구 통해 로컬크리에이터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제주형 비전·전략 수립, 단계별 실행계획과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 예정

Ÿ 인천시, 청년창업·일자리·소공인 맞춤 금융지원...특례보증 375억 지원(인천뉴스, 2026. 02.24.)

- 총 375억 규모 특례보증…1,200개사에 연 1.5~2% 이자 지원

Ÿ 공실 가득했던 홍성 원도심, 청년 창업자립거점 되다.(홍주포커스, 2026. 02.25.)

- 홍성 민간 주도 로컬스타트업빌리지 원도심 공실 0% 민간주도 청년창업 거점으로 안착

Ÿ 마곡미술길, 건대입구청춘대로…서울시, 로컬 청년창업 지원(연합뉴스, 2026. 02.24.)

- 서울시 마곡미술길·건대입구청춘대로 등 5개 상권서 19~39세 청년 24명 선발, 최대 3천만원 지원

◯ 집행 부진 속 기한 도래…아시아문화도시 사업, 구조 재정비와 5년 연장 요구

Ÿ '예산 집행률 32%' 아시아문화도시 조성 사업…"5년 연장해야"(뉴스핌, 2026. 02.23.)

- 아시아문화도시 사업 국비 집행률 32%에 그쳐 2028년 종료 앞두고 5년 연장·예산 확보 필요 제기

◯ 포항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도전…문화·관광·산업 연계 도시브랜딩 본격화

Ÿ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가입 본격 추진(국민일보, 2026. 02.22.)

- 포항,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가입 추진…문화·관광·산업 연계 전략 본격화

◯ 문화지구,문화마을, 문화의거리

Ÿ 건물 1층에 미용실·노래방…대학로, '머무는 공간' 거듭난다(이데일리, 2026. 02.23.)

- 대학로 문화지구 10년 만 규제완화 추진, 미용실·노래방 등 허용해 ‘머무는 문화공간’ 전환 검토

Ÿ 동해 묵호감성마을, 예술인이 머물고 전시하는 문화마을로 뜬다(강원도민일보, 2026. 02.23.)

- 동해 묵호감성마을 예술인 6명 한달살기·1팀 갤러리 입주…2027년 3월까지 체류형 문화거점 운영

Ÿ 당신 곁의 예술, 2026년 대구아트웨이 운영 개시(칠성고라이프, 2026. 02.24.)

- 대구아트웨이 쇼룸·공방 16팀 운영…체험 1,667건·판매 5,647건 성과 기반 전시·유통 거점 강화

◯ 청년 유출·단년 지원 한계…지역 예술 생태계, 다년도·인재·기록 기반 재설계 필요

Ÿ 청년 사라지고, 중견 무너지고…대구 예술인의 대(代)가 끊어진다(영남일보, 2026. 02.22.)

- 대구 예술인 “신작 초연 중심 단년 지원 한계”…청년 유출·중견 사각, 지속가능 창작 시스템 절실

Ÿ “문화예술의 토대를 되살린다”는 말의 정책적 무게(문화오늘, 2026. 02.18.)

- 문화예술 토대 복원 위해 추경·인력확충·다년도 예산체계 필요

Ÿ 강원 연극 100년 전략, 기록·인재·관광이 잇는 생태계(뉴스핌, 2026. 02.26.)

- 도립극단-민간 극단 연계 통합아카이브·청년정착·공연관광을 10개년 거버넌스로 묶어 생태계 구축

◯ 지역 예술인 ‘성장 사다리’ 재설계…국제시장·다년도 지원·공정한 복지 기준 정비 필요

Ÿ [기고] 지역 예술인을 살리는 법(매일경제, 2026. 02.25.)

- 지역 예술인 정착 위해선 국내 중앙 의존보다 해외 시장 개척과 국제 문화교류 확대가 필요

Ÿ ‘K-아트’ 지원사업 시범 운영⋯지역 청년 예술인 ‘성장 사다리’ 될까(전북일보, 2026. 02.23.)

- 만39세 이하 3,000명에 연 900만원 지원, 단년도 한계 보완(최대 2년 보장) 시도

Ÿ AI ‘딸깍’ 하면 예술인 복지 대상자?… ‘N수의 늪’ 예술활동증명 빈틈(여성신문, 2026. 02.25.)

- 예술활동증명 기준 모호…AI 통과(AI음원 제출 등)·인간 탈락 논란, 복지 사각지대 확대

◯ 지역 문화정책 공공예산은 쓰지만 지역 예술인은 배제에 대한 이의제기 증가

Ÿ 건축물 미술장식품 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경남신문, 2026. 02.25.)

https://www.koreabizreview.com/detail.php?number=7630&thread=26r05
https://m.news.nate.com/view/20260226n14364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412
https://www.hj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3
https://news.nate.com/view/20260224n0206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22300080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426333
https://m.news.nate.com/view/20260223n02564?mid=m03&list=recent&cpcd=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5255
https://www.chilgok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32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60222026095325
https://www.culturenow.kr/news/articleView.html?idxno=708&fbclid=IwY2xjawQLFNp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7Os-d04NY3PTcLS9nGFO4sdUCJ_o61K1rkzpQiJqdWdJdOF-5oMLvrWW8_-Q_aem_cAtnSm6TUo0ZQXxdXOqXXw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223000429
https://v.daum.net/v/20260225172106001
https://v.daum.net/v/20260223173135788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150
https://v.daum.net/v/2026022420002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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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만㎡ 의무설치 제도, 수도권·외부 작가 쏠림…지역 작가 우선·공개공모 확대 촉구

Ÿ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전시립예술단…지역 예술인 채용 소극적(충청투데이, 2026. 02.26.)

- 대전시립예술단 5년간 채용 42명 중 5명만 지역…고용할당제 요구 확산

◯ 정책 결정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부담과 피해는 현장 직원에게 전가되는 구조

Ÿ 720억 들여 한국판 테이트모던 짓는다더니…직원들은 줄해고?(한국경제, 2026. 02.23.)

- 720억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운영 주체 혼선·재단 해체 검토 속 인사 논란과 직원 해고 위기

◯ 산단 재생과 청년 공예 육성 결합…권역별 창작 인프라 구축 본격화

Ÿ 경남도, 창원 산단에 청년 공예 창작거점 본격 가동(뉴스타운, 2026. 02.25.)

- 창원 산단에 15억 투입 청년 금속공예 거점 개소, 3개 권역 인프라 완성

◯ 지역 생산성·일자리·생활인프라 격차가 인구 이동을 좌우…거점도시 중심 구조 재편 시급

Ÿ 영국 사례로 보는 지역 불균형 원인…“지역 간 생산성 격차 해소 시급”(국제신문, 2026. 02.17.)

- 영국 사례처럼 지역 생산성 격차가 소득·부 격차를 키워 상위·하위 소득 3.9배, 런던(29%) 대비 지방 8

대 도시 합계 20%에 그쳐…한국도 거점도시 신산업·교통 인프라 집중으로 생산성부터 해소 필요

Ÿ 1월 국내이동통계, 이동자 수 56.8만 명...이동률 1.4%p 증가'(every news, 2026. 02.25.)

- 1월 이동자 56.8만명(전년比 8.2%↑), 이동률 13.1%…경기·인천 순유입, 경북·광주·부산 순유출

Ÿ (지방소멸①) 지방소멸의 시대, 그러나 어떤 지역은 인구가 늘고 있다(환경감시일보, 2026. 02.25.)

-전국 인구는 줄지만 229개 중 63곳은 증가…진천군처럼 일자리·주거·교통·생활환경 4축을 장기 설계한 지역은 인구 늘어

◯ 대형 문화인프라 투자, 운영계획·중소공연장 생태계 재설계가 관건

Ÿ “공주시 문화정책 전면 점검” 1편. 공주문예회관 180억 리모델링…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가(투데이충남, 2026. 02.23.)

- 공쥐의회 문예회관 180억(도·시비 각 90억) 리모델링…운영계획 공개 요구

Ÿ 홍대 앞 18년 마감 벨로주 인터뷰 “5만 석 아레나보다 천 석 공연장을”(한겨례21, 2026. 02.28.)

- 홍대 벨로주 18년 마감…대형 아레나보다 중소 공연장 확충 시급

◯ 문화향유 편중 심화, 뮤지컬 쏠림 속 지역 장르 생태계 위축

Ÿ 울산시민 인기공연 지갑열지만…99% 원정관람(경상일보, 2026. 02.26.)

- 지역 공연 관객의 63%가 뮤지컬에 집중, 클래식 10%·무용 4%·국악 1%에 그쳐 장르 편중 심화

◯ 대형화 열풍 속 장르 실험과 안전·전문성 기반 재정립 필요

Ÿ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10주년의 저력…박스오피스 1위(뉴스핌, 2026. 02.26.)

-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10주년, 티켓 159%↑…KOPIS 뮤지컬 1위

Ÿ 듣는 연극, 색다른 감동이 보인다(동아일보, 2026. 02.26.)

- 국립극단이 ‘모노텔’ 등 창작희곡 공모 수상작 3편을 26~28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조명·음악을 갖춘 낭독공연으로 선보여

Ÿ [김정화의 크로노토프] 거대함 숭배, 위험한 전문가들(부산일보사, 2026. 02.26.)

- 5만~7만석 아레나 건립 경쟁 속 무대전문인력 부족·안전 부재 지적, 상시 무대감독 제도화 촉구

◯ 부스비 폐지·티켓 수익 전환…아트페어 수익모델 재편 실험

Ÿ “부스비 안 받는다”…하이브, 아트페어 판 흔드나(뉴시스, 2026. 02.26.)

- 하이브아트페어(5.21~24 코엑스 마곡) 부스비 전면 폐지, 티켓 3~10만원·50여 갤러리 참여로 새 수익모델 실험

◯ 대형·몰입형 전시로 관람객 흡인, 콘텐츠 기획력이 성패 좌우

Ÿ 최후의 만찬 모작 보려고... 50만명 다녀간 日 미술관(조선일보, 2026. 02.28.)

- 오츠카 국제 미술관 4,000억 투입·연면적 3만㎡ 지하형 설계, 160개 미술관 1000점 도판 재현(시스티나홀·

최후의 만찬 복원 전후 동시 전시)으로 연 50만명 방문

https://v.daum.net/v/20260226060010243
https://v.daum.net/v/20260223152525194
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44
https://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200&key=20260217.99099004862
https://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99
https://www.sisadays.co.kr/news/470613
https://www.today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646
https://v.daum.net/v/20260228153435662
https://v.daum.net/v/2026022600352747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226000749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60226/133424806/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701.2026022618150200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26_0003528009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6/02/28/CG5TRMUXENFBXFJPUV3BYS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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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구 훼손의 참담함' 예술로 승화시킨 웅장한 전시(조선일보, 2026. 02.27.)

- 서울역사박물관 ‘버틴스키 추출/추상’전, 광산·폐기물 등 산업현장 대형사진으로 자원 추출의 환경훼손을 추상미학으로 고발

◯ 양적 팽창 vs 체감 성과 한계…지역축제 구조 재설계 과제

Ÿ 3천억 넘게 벌어들였다는 국내 겨울 축제 5곳 실제 방문해 보니(매일경제, 2026. 02.22.)

- 이상고온에도 겨울축제 5곳 흥행, 320만 방문·경제효과 3천억↑…화천 3,051억 규모

Ÿ '10억 넘는 대형 축제' 2배 늘었지만…주민은 외면, 방문객 지갑은 닫혔다(헤럴드경제, 2026. 02.26.)

- 축제 1,214개로 37% 늘었지만 주민참여율 8.6%p↓10억 이상 대형 축제 2배 늘었지만 방문객 1인당 지출은 0%대 정체

◯ 디지털 기부·메세나 확대…지역 문화재원 다변화 본격

Ÿ 평택시문화재단, 기부도 '스마트'하게… 터치 한 번으로 완성하는 문화 나눔(기부타임즈, 2026. 02.23.)

- 평택시문화재단 터치형 기부 키오스크 도입…공연 감동을 즉시 나눔으로 연결

Ÿ 인천메세나협회 설립총회 개최…문화예술·경제 상생 본격화(PAX경제TV, 2026. 02.26.)

- 인천메세나협회 26일 설립총회…문화예술 발굴·기업연계·청년자립·포럼 정례화 추진

◯ AI 의존 시대, 읽기·쓰기 주체성 회복이 과제

Ÿ 쓰지 않고 책 저자 됐다? AI 소비자일 뿐(한겨레 21, 2026. 02.12.)

- AI에 읽기·쓰기를 외주화하면 ‘저자’ 아닌 소비자…교실은 다시 읽고 쓰게 해야

Ÿ ‘AI 앵무새’ 시대, ‘결론적으로’ 당신의 쓰기는 안녕하신가요(한겨레 21, 2026. 02.25.)

- AI 의존 속 대학 글쓰기 위기, 자기 언어 회복 필요

◯ 애니·피규어 소비 확산, 키덜트 상권이 도심 유통 중심으로 부상

Ÿ 마니아의 공간에서 도심 상권의 중심으로…‘애니 성지’의 부상 (시사저널, 2026. 02.23.)

- 점프샵 팝업 하루 매출 1억·1,600명 방문…애니 굿즈 소비, 백화점·복합몰 핵심 상권으로 확장

Ÿ 문구완구거리가 ‘피규어 맛집’으로?…키덜트 발길 이어져(위클리서울, 2026. 02.26.)

-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피규어 인기 속 2030 키덜트 상권으로 부상

◯ 광역 전략 고도화와 서울 23번째 기초 재단 출범

Ÿ 서울문화재단, '글로벌 문화도시' 만든다…10대 과제 발표'(머니투데이, 2026. 02.26.)

- 3대 전략 기반 10대 과제로 청년 1천명 지원·창작‧창업 인큐베이션 강화

Ÿ 용산문화재단 3월3일 출범, 국제업무지구 개발 연계 문화정책 총괄·무장애 문화복합공간 운영(뉴스1, 2026. 02.27.)

- 용산문화재단 3월3일 출범, 국제업무지구 개발 연계 문화정책 총괄·무장애 문화복합공간 운영

◯ 문화재단 수장 인선 엇갈린 행보…전문성 강화와 인사 신뢰 논란 교차

Ÿ 하남, 문화재단 대표 이교욱 최종합격'(e시티뉴스, 2026. 02.24.)

- 이교욱(62) 전 KBS PD, 하남문화재단 대표 내달 초 임명 예정

Ÿ '버린 카드, 다시 주워 키운' 조용익 시장...문화재단 '배신감' 증폭(부천매일, 2026. 02.25.)

- 2024년 ‘연임 불가’ 결정으로 퇴임했던 전 문화예술본부장 K씨를 1년 4개월 만에 경영본부장이자 대표이

사 직무대리로 재선임해 문화재단 내부에서 인사 모순과 정치적 의혹

◯ 6.3 지방선거 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한 ‘도시 대전환’ 공약 경쟁

Ÿ "수원의 문을 세계로 활짝"… 이재준,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선언(OhmyNews, 2026. 02.24.)

- 수원 2026~2027 방문의 해 선포…연 1,500만 관광객 목표, K컬처 기반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5대 전략 가동

Ÿ 전북자치도, 문화가 산업과 경제를 잇는 K-컬쳐의 심장으로 만든다(전북도민일보, 2026. 02.25.)

- 문화산업지구 2곳 이상 지정·200억 펀드 조성, 웰니스 30곳·국제대회 100건 유치로 K-컬처 산업·관광 선순환 구축

Ÿ 허태정 "문화예산 파격적 확대"(굿모닝충청, 2026. 02.26.)

- 대전시장 예비후보 연극지원금 1000→2000만원 인상·청년적금·홍보위탁 도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0064?lfrom=facebook&fbclid=IwY2xjawQKAnh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5ylAULxI6H3zbE6yS7mAgRBfWrk-d9pDUypGWbFdvf88Xycieo_5jKPgbNQ_aem_q58ZyogvCl5MHhlKzxuRCQ
https://www.narasallim.net/report/845?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98%84%ED%99%A9+%EB%B0%8F&sst=wr_hit&sod=asc&sop=and&page=1
https://www.giv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fbclid=IwY2xjawQJ-RJ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voGiAsFTyKJ6Xo_wd9OcTqPDSQEY6dxF4lTczvWzUohE_if3bXL_pihP33g_aem__N3E5KMx2uM96-O8CfBRIw
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322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859.html?fbclid=IwY2xjawQKDz1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loi1099dcJCbfG7_69AF1v_M8E_07_lR6gMxm8RQKXsbv5ynvvOJCEtmMYA_aem_aLX6DHiRz53atY3fhx_kpA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6406.html?fbclid=IwY2xjawQLypd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qcWoaiKJsm_TKGY7M7_PcnmGcChELq9hdtjIqpnKEGRLzE8aw5Yr4gJzuVg_aem_hl257JI9syXqzmR_YSgNjg#ace04ou
https://v.daum.net/v/20260223090142810
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85242
https://v.daum.net/v/20260226113446748?from=newsbot&botref=KN&botevent=e
https://v.daum.net/v/20260227110905144?from=newsbot&botref=KN&botevent=e
https://www.ctnews.co.kr/40129
http://www.bcmaeil.com/bcmaeil/news.html?news_num=19456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09668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715&sc_section_code=S1N6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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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안산의 체질을 바꾸는 제3의 도약, 바닷가 뮤지엄 도시로 시작한다(이로운넷, 2026. 02.27.)

- 안산 대부도 ‘바닷가 뮤지엄’·해양생태 예술 상설화로 문화도시 전환

◯ 기후변화로 앞당겨진 봄, 문화·관광 일정 재설계의 시기

Ÿ "올봄 꽃구경 서두르세요! "... 올해 '봄꽃 개화 지도' 보니(인사이트, 2026. 02.25.)

- 전국 봄꽃 만개 시기, 생강나무 3월26일·진달래 4월3일·벚꽃 4월7일로 예년보다 앞당겨질 전망

◯ 인구·가구 구조 전환 속,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재설계와 실행체계 전환

F 저출생 반등의 착시와 가구 재편, 분절된 돌봄…개인 단위 사회안전망 전환 시급

Ÿ 합계출산율 4년 만에 '0.8명대' 찍었다…출생아 증가 대부분 '첫째'(뉴시스, 2026. 02.25.)

- 2025년 출생아 25만4500명(+6.8%)·출산율 0.80(+0.05)로 2년 반등했지만, 첫째 중심(62.4%)

Ÿ 40년 만에 대한민국 가구가 통째로 바뀌었다(디지털타임즈, 2026. 02.26.)

- 1980년 대비 가구 2.8배·인구 1.4배↑, 1인가구 35%…주택 소형화·개인단위 복지·고령 독거 돌봄 강화 

Ÿ 통합되지 않은 ‘통합돌봄 서비스’ 갈길이 멀다(헬스경향, 2026. 02.26.)

- 3월 시행 통합돌봄, 인식 50% 미만…창구 가시성·상담인력·정보개선 시급

F 생활밀착 문화예술교육, 인구위기 대응과 지역 정주·관계인구 확대의 전략으로 부상

Ÿ 삶 가까이의 문화예술, 인구위기와 사회변동 극복의 해법(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6. 02.23.)

- 생활밀착 문화예술교육으로 인구위기 대응, 정주·관계인구 확대 전략

Ÿ '마을마다 즐거움이 넘친다'…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2.19.)

- 기초문화재단 40곳 ‘가가호호’ 운영…문체부, 가족·농촌 생활밀착 문화예술교육 공모

F 현재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하고 실행력 있는 전달·운영 구조

Ÿ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참여 시설 모집(더팩트, 2026. 02.25.)

- 경기문화재단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연계 현장역량 강화 지원

Ÿ 광주광역시문화예술교육지원 5개 사업 통합 공모(KJA뉴스통신, 2026. 02.11.)

- 광주문화재단 8.5억 규모 5개 사업(예술시민·창의예술학교·생애전환·유아·교육사) 통합공모

F 광역–기초가 연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역량과 실행력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

Ÿ 김상희 의원. ‘문화예술교육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광진닷컴, 2026. 02.26.)

- 광진구 문화예술교육 확대 간담회…민간재원 연계·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추진

Ÿ "문화자치시대 서귀포시, 책임과 권한 '기초 문화예술' 전담조직 필요"(헤드라인제주, 2024. 11.03.)

- 서귀포는 광역 단일체제 한계로 문화격차가 커 기초 전담조직(지역본부·기초재단)을 두고, 권한·책임·예산  

     을 기초로 내려 문화자치 전달체계를 재설계해야

Ÿ 부산 금정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뉴스1, 2026. 02.23.)

- 금정구 기초예술단체 3팀 내외 모집…‘흥나는 금정’ 3~11월 20회 이상 교육, 강사비·공간 지원

Ÿ 담양문화재단, 생활문화·문화예술교육 지원 설명회(도민일보, 2026. 02.23.)

- 담양문화재단 5개 생활문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F 2010년대 초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양적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에 집중했고, 2014년 이후에는 광역센터 

중심의 중앙-광역-기초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기초문화예술교육 기반은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단순한 

사업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 단위가 주체가 되는 협업 구조와 실질적 실행 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Ÿ [예술로 배우고 삶으로 누리다] ⑩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인천일보, 2025. 11.23.)

-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 기초문화재단과 구조적·실행형 협력을 추진, 핵심은 ‘예산 지원’  

     이 아니라 조사·계획·현장사업을 함께 설계·운영하는 협력 모델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4418
https://www.insight.co.kr/news/544335?fbclid=IwY2xjawQLsjx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7MUfBkFtzpZBVb3pd5hbWp_HyXs-MXAarOfAHyWz6F2uSk4JY_IF6Cds0COQ_aem_hRrE1pD3vjcqzBYntVY11g
https://v.daum.net/v/20260225120251007
https://www.dt.co.kr/article/12048860?ref=naver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28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682
https://news.nate.com/view/20260225n29431
https://www.gjkoreaja.com/267668
https://www.gwangjin.com/27108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262
https://m.news.nate.com/view/20260223n05796?mid=m03&list=recent&cpcd=
https://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020
https://v.daum.net/v/701S99WIYh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7
(한주를 정리하며) 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광역·초광역 연계를 통한 도시 재편, 3천만 외래객을 목표로 한 관광 국가전략, 140억 달러를 넘어선 K-콘텐츠 

수출, 공연 한 번의 ‘조(兆)’ 단위 파급효과까지. 2026년 연초 한국 문화정책은 분명 거대한 확장 국면에 들어서 있

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문화권 구축, 문화산업지구 지정, 대형 인프라 투자, 글로벌 관광도시 전략이 경쟁적

으로 제시되는 모습은 문화가 산업·관광·도시 전략의 중심 축으로 격상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문화는 

도시의 이미지를 장식하는 요소를 넘어, 성장 전략과 직결된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인구 이동과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는 구조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수변·항만 재생, 슈퍼블

록 도입, 산단 혁신공간 전환 등은 단순한 공간 미화가 아니라 도시의 기능과 동선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관광객 

증가와 체류인구 확대, 로컬크리에이터 정책과 청년창업 지원이 원도심 공실을 채우는 사례는 문화·관광이 지역 활력

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점도시와 권역 단위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

조적 대응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확장의 이면에는 분명한 균열도 존재한다. 대형 문화인프라는 늘어나지만 운영계획의 투명성 논란은 반복되

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 요구로 이어진다. 축제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주민 참여율은 하락

하고, 10억 원 이상 대형 축제는 증가했음에도 방문객 1인당 지출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공연·전시 시장에서

는 특정 장르로의 쏠림이 심화되어 지역 장르 생태계가 위축되고,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이 배제

되었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정책 결정의 책임은 분산되어 있는 반면, 실행 부담은 현장 인력에게 집중된다는 지

적 역시 반복된다. 양적 확대와 체감 성과 사이의 간극이 점차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K-콘텐츠의 산업적 성공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수출 규모와 고용 효과는 확대되고 ‘BTS 노믹스’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파급력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글로벌 감수성과 문화적 존중의 문제가 제기된다. 산업의 성과를 키우는 속

도만큼 그것을 지탱할 제도적 신뢰와 국제적 관계의 설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확장은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성장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과 ‘기초’에 있다. 청년 유출과 단년도 지원 중심 구조는 창작의 세대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복지 

기준의 모호함은 예술인 사각지대를 확대한다. 1인 가구 35% 시대, 개인 단위로 재편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통합돌

봄과 같은 생활 안전망조차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는 현실은 정책 설계의 단위가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문

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 전달체계는 여전히 중앙–광역–기초의 위계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초 단위는 예산은 내려

오지만 기획권과 설계권은 취약한 경우가 많다. 생활세계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실행 구조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나 광역 차원의 역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광역과 기초가 조사–계획

–실행–평가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실행형 협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단년도 공모 중심 체계를 넘어 다년도 지원과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지역에 축적되는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형 인프라 투자에는 의무적 운영계획 

공개와 중소공연장·지역 생태계와의 상생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확산이 아니라 정착,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를 목표

로 삼아야 한다.

  문화정책은 도시의 외형을 바꾸는 전략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전략이어야 한다. 광역 전략과 기초 전

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에만, 관광 3천만 시대와 K-콘텐츠의 성과도 지역의 미래로 환류될 수 있다. 이제 과제는 

확장의 경쟁이 아니라 구조의 완성이다. 속도는 이미 충분하다. 남은 것은, 기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행 구조를 얼

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은 과연 도시의 규모 확장과 산업적 성과 제고에 집중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동네의 학교와 골목, 생활권에서 사람의 하루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있는가?


